
연구발표(분과Ⅰ) 3.「학습자 중심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탐색」 토론문   125

「학습자 중심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탐색」토론문
박 상 철 (서울교육대학교)

이 글을 읽고 나서 토론자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
떤 종류의 일을 가리키는가’였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은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 정신에 따라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 여기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통해 구현해야 할 다문
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 정신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를 때 그 정신이 효과적으로 구현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교육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등의 질문이 그것이
다.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은 대체로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이나 지침을 찾는 일이
라고 말해도 좋을 듯하다. 토론자가 아는 한 이 방면으로의 연구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서양의 다문화 
교육과정 연구자들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있다. 토론자가 기억하기에 그들이 내놓은 여러 
연구물들은 학교 전체의 인적, 물적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 등 일련의 
교육 절차가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 정신에 따라 실행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방법이 지침의 
형태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토론자가 파악하기에 이 글의 발표자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국가수준에서 제시될 만한 다문화 교육과정의 방향이나 지침을 찾는 데 있는 듯하다.  

토론자가 보기에 발표자 두 분은 (서양의 다문화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하듯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 정신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방향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
하는 대신에, 현재 국가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방향이나 지침, 이른바 ‘총론’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일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발표자 두 분이 수정, 
보완하여 제시한 지침들이 분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종류
의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일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다소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약간 자세하게 말하면, 총론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존의 
여러 지침들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발표자 두 분이 제안한 몇 가지 지침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
타날 것인지, 나아가 그 모습이 이전에 비해 교육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 있
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론자가 파악하기에 발표자 두 분은 국가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지침(총
론)을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의 정신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일을 하는 한편, 그 방향과 지침을 
학습자중심 교육의 정신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즉, 이 글에서 발표자 두 분은 
(1)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의 정신에 따를 때 총론이 어떻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가, (2)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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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교육의 정신에 따를 때 총론이 어떻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종
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의 정신과 학
습자중심 교육의 정신 사이의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 두 가지는 과연 의문의 여지 
없이 양립 가능한가?

발표자 두 분의 원고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초중
등학교 전체 학생의 0.7%이다. 어떻게 보면 큰 수치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체 학생의 1%
를 넘지 않는 작은 수치일 수도 있다. 토론자가 보기에, 초중등학교 전체 학생의 99%가 우리가 아는 
보통의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그 99%의 학생 또한 다문화 교육과정의 대상이라는 점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른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정서적, 교육적인 면에서 여타의 학생들에 
비해 무언가 결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에 입각하여 그들만을 위한 모종의 특별한 조치
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역차별 문제 운운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이 과연 어
느 정도의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토론자가 보기에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 정신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이나 지침은 인종
이나 민족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사고로 그 강조점
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듯하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삶과 교육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강조점의 변화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